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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혁명·아랍의 봄 때 

국왕·독재자 순식간 몰락 

남베트남 투항도 예상밖 

아프간 붕괴 역시 그랬다 

 

예측은 또 빗나갔다. 이슬람 급진 무장조직 탈레반의 거침없는 진격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무도 가늠하지 못했던 일이다. 올해 4월 초 바이든정부는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 계획을 발표했다. 아프간 전쟁을 촉발한 9·11 테러 20 주년에 맞춰 철군을 

완료한 후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반군의 평화를 기원할 계획이었다. 계획은 완전히 어긋났다. 

8 월 15 일 아프간 체류 미국인의 대피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탈레반은 카불의 대통령궁을 

접수했다. 이틀 전만 해도 전국 주요 도시의 절반 정도가 탈레반 손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이틀 만에 탈레반은 카불을 탈환해 아프간 재집권을 선언했다. 

 

프랑스 혁명, 소련의 몰락처럼 거대한 정치 격변은 사후적으로만 분명하다. 격변을 이끈 

세력마저 당장 내일의 일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번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쪽으로의 

갑작스러운 쏠림을 야기하는 티핑포인트에 이르기 직전까지 폭발의 압력은 쌓이기만 할 뿐 

표면적 정치 상황은 그대로다. 당연히 정치적 폭발을 미리 감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부패와 

불신, 위선이 만연한 사회라면 더욱 그렇다. 모두가 모두를 서로 오해하면서 폭발의 전조 

현상은 가볍게 무시된다. 

 



 

 

1975 년 북베트남 군대가 사이공에 진격했을 때 남베트남 군대가 별다른 저항 없이 

투항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1979 년 이란 이슬람혁명이 일어났을 때 미국 CIA 는 

레자 팔레비 국왕의 국외 탈출을 나흘 전까지 눈치채지 못했다. 최정예 비밀경찰 사바크와 

40 만 현대식 군대를 보유했던 국왕이 비무장 반정부 시위대 앞에서 쉽게 몰락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다. 2011 년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튀니지와 이집트의 장기 독재자들이 

시위 발발 한 달 만에 모든 걸 포기하고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불만과 배신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지만 사건이 폭발하는 순간 모두가 황망해질 뿐이다. 

 

2001 년 9·11 테러 직후 조지 W 부시 정부는 알카에다의 우두머리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준 

아프간 탈레반 정권에 전쟁을 선포했고 속전속결로 이들을 축출했다. 같은 해 12 월 미국은 

아프간 부족장회의 원로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최대 부족이자 탈레반의 영향력이 지대한 

파슈툰족 출신 하미드 카르자이에게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을 맡겼다. 2004 년 첫 민선 

대통령이 된 카르자이는 수도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불 시장'이자 미국의 꼭두각시로 

여겨졌다. 카르자이 대통령의 측근과 카불의 엘리트 집단은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형성해 

국제원조금을 착복했다. 군경의 훈련과 장비 구축을 위한 재정은 늘 부족했고 사병들의 

사기는 날로 떨어졌다. 부정선거 논란 끝에 2014 년 당선된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역시 부패 

꼬리표를 달고 다녔고 탈레반의 카불 장악 직전 거액을 챙겨 해외로 도망갔다. 

 

탈레반은 이슬람 교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극단적 여성정책과 폭압정치를 정당화한다. 과거 

탈레반 집권기 아프간 여성은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여성 의사가 사라진 

병원에서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를 법적으로 치료할 수 없게 되자 여성 사망자가 늘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은 채 눈만 망사 사이로 내놓는 부르카 때문에도 여성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했다. 화장, 커트, 손톱 손질이 금지됐고 크게 웃거나 혼자 이동해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탈레반은 카불 입성 후 변화된 통치를 선언했으나 이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주민들은 책과 

TV 를 숨겼고 수염을 기르며 부르카를 꺼내 입었다. 현재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조직원들이 

아프간에 빠르게 몰려들고 있다. 외부 제국이 아프간 안정화에 실패한 것처럼 탈레반이 이들 



 

 

극단주의 세력 간 과도한 주도권 다툼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잔혹한 테러가 아프간 

곳곳을 뒤덮을 것이다. 

 

* 본 글은 9 월 1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